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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농가·텃밭 불청객 달팽이, 등록 농약으로 안전하게 
방제하세요!

- 장마철, 시설 하우스·노지 텃밭에 달팽이 발생 급증
- 농촌진흥청, '유인 살충법' 안내…누구나 쉽고 안전하게 방제
- 비 갠 후 달팽이 활동 시기(저녁 무렵) 작물 주변 토양에 뿌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최근 장마철 높은 습도로 시설 하우스는 물론 

도시 텃밭에서도 달팽이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달팽이 

방제용 농약 사용으로 피해를 예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흔히 농업인은 물론 소규모 도시 텃밭을 가꾸는 일반인 중 달팽이를 방

제할 수 있는 농약이 없다고 잘못 알고 있어 피해를 방치하거나 민간요법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농촌진흥청에는 달팽이 방제용 농약이 등록돼 있고, 이를 적절히 

활용하면 농작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현재 달팽이 방제용으로 등록된 농약에는 ‘메트알데하이드 입제(9개 제

품)’와 ‘에토프로포스 입제(7개 제품)’가 있다. 

 총 28개 작물에 등록된 메트알데하이드 입제는 달팽이를 냄새로 유인해 

방제하는 농약이다. 작물에 직접 살포하지 않고, 달팽이가 은신하는 작물 

주변의 흙 표면이나 비닐 멀칭 위, 밭고랑 등에 흩뿌려두는(토양처리) 방

법을 취한다.

 이때, 방제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낮보다는 달팽이가 은신처에서 기어 나



오기 시작하는 ‘저녁 무렵’에 농약을 살포하는 것이 좋다.

 달팽이는 낮 동안 흙 속이나 비닐 아래, 작물 잔재물 밑에 숨어 있다가 

해가 지고 습도가 높아지면 활동을 시작하는 야행성 습성이 있기 때문이다.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유오종 과장은 “장마철에 발생하는 달팽이는 

그 습성을 이해하고 등록된 농약을 올바르게 사용해 충분히 효과적으로 방

제할 수 있다.”라며 “다만, 농약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제품 포장지에 표

기된 적용 작물과 병해충, 사용 방법, 주의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안전

사용기준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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